
 
 
 
 
 
 
 
 
 
 
 
 
 
 
 
 
 
 
 
 
 
 
 
 
 
 
 
 
 
 
 
 
 

 

잠깐만요, 혹시 

부정이용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전자저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교토대학도서관기구 
 

 
 

 
전자저널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쾌적한 연구생활을 위하여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의 다운로드 

 

특히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조작에 의한 일괄 대량 

다운로드 

 

개인용도 이외의 이용 

 

복제나 재배포 
 
 

etc… 

해서는 안돼요 



전자저널 
 
전자저널은, 연구자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속보성이나 편리성, 기능성이 

풍부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쾌적하며 바르고 정확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현재 약 30,000 지의 

전자저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자저널 이용에 관해서는 출판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허락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학 

전체에 이용정지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어, 학내의 다른 

많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부정이용 
 
아래 사항은 부정이용으로 간주됩니다 

 

●조직적으로 대량의 다운로드, 

출력을 하는 것 
 

●개인적인 연구 ・ 교육목적 

이외로 다운로드, 복사, 보존, 

출력을 하는 것 

●저널 한 권 전체에 걸친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복사하는 것 

●복제, 데이터의 개편, 재배포, 

전매 등을 하는 것 
 
 
 

  
대량 다운로드란 

 
 

“대량”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몇 건 이내라면 괜찮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이내」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지원 소프트웨어나 툴을 

사용한 조직적 다운로드는 명백한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이용 
→이용정지, 손해배상의 우려 

 
출판사에서는 액세스로그에 의해, 

과잉사용, 부정이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지원 소프트웨어나 툴을 사용한 

조직적인 다운로드 또한 기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부정이용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출판사는 과잉 액세스나 대량 

다운로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일시, 이용 IP 주소, 저널명 등의 정보와 

함께 발신(해당 IP 주소 차단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임)하고, 곧 이용이 정지되어,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 받게 됩니다. 
 
 

조사시, 어떤 상황하에서 행해졌는가, 

사고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하는 등의 

회답과 앞으로의 방지책 게재를 요구 

받게 됩니다. 이에 의해 도서관은 

홈페이지에 경고를 게시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얻어가며 상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대응책을 출판사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이용이 계속되던가 악의로 

판명될 경우, 학교 내에서의 모든 이용이 

정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